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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정 병 걸 現 한국산림기술인회 감사 및 농림업인 / 前 산림청 부이사관

한국산림기술인회 기고

최근 대나무는 생활용품, 공예품 등으로 사용이 줄어 

들고 있으며, 산림에서는 조림사업 실행 시 묘목 표

시봉으로 쓰이고 있다. 묘목 표시봉은 심은 나무 

옆에 꽂아 풀베기, 사름율(활착율) 조사, 거름주기 

등 실행 시 심겨진 묘목의 식별이 쉽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 조릿대(길이 1.0m×Ø평균 8mm)나 왕대를 

규격에 맞춰 여러 개로 쪼개고 다듬어 사용하는 

나무심기 사업의 주요 자재 중 하나다.

2025년 임업통계를 보면 산림용 대표 조림수종인 

소나무와 낙엽송이 6,500ha(총 17천ha, 38%)의 

면적에 1,600만본(총 3,900만본, 40%)이 심어졌다. 

이때 묘목 표시봉으로 약 20억 원(120원/개당)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주가 소유한 사유림 

조림(약 13천ha)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지만 

전체 사업비의 10%는 산림

경영이 열악한 산주가 자부담

(약 80억 원)하고 있다.

대나무(竹林)는 가옥 주변 

울타리, 농경지(밭), 공한지, 

산림 내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왕성한 

성장으로 굴착기로 뿌리를 제거하는 등 퇴치가 필요

할 정도라고 한다. 산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산죽의 

경우 나무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시 

대나무의 잎과·껍질은 불에 매우 잘 타므로 대형 산

불의 확산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농한기(동절기 수액정지 시기)에 

가옥 주변에서 묘목 표시봉을 연간 약 1천여 본 

이상을 자가생산하여 산림용 조림지와 농경지(田·沓)에 

음나무(일명 엄나무), 참두릅, 마가목, 과수목 등 

우리나라 대나무류는 해장죽속·왕대속·이대속·조릿대속의 4속 14종류가 있으며, 전 세계에는 12속 

500여 종이 있다. 왕대는 중국 원산으로 국내에 널리 식재되어 땅속줄기로 길게 옆으로 뻗어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걸쳐 죽순을 낸다. 조릿대(일명 산죽, 시누대, 신우대 등)는 줄기가 가늘고 유

연성이 좋아 생활용품, 공예품, 관상용품 등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산림청 임업통계(2020년 말 기준)에 

따르면 약 20천ha의 죽림(竹林)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나무심을 때 함께 사용하여 표시봉 구입비를 절감

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표시봉 제작은 특

별한 도구 없이 작은 톱(손톱) 이나 전정가위 등을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산 묘목표시봉 생산은 재료 수집의 어려움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값싼 중국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농번기 

농촌의 소일거리로 산림조합 

등을 활용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작 이용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대부분 농산촌의 마을단위로 

노인회가 조직되어 있다. 

농한기에 묘목 표시봉 생산 시 

지역주민의 친목 도모와 

공동기금 마련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자연스레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또한 국유림 내에 대나무 분포지가 있을 

경우 해당 마을에 국유림보호제도를 활용하면 원재

료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에 있는 자원의 활용으로 외화절감 

및 산림재난인 산불의 인화물질 사전저감 효과에도 

일조할 것이다. 농산촌 농한기 일자리 창출, 농림가

(農林家) 소득 증대 도모는 물론 농림업인들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대나무
농림가 소득 증대 도모 등 기대농림가 소득 증대 도모 등 기대




